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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대응위원회, 호남권 태양광사업자 현안 간담회 찾아

- 재생에너지 전환,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한 국민적 공감 확인

  ‘진짜 대한민국’ 선대위 이재명 후보 직속 기후위기대응위원회(상임공동위원장 

위성곤 국회의원, 이하 기후위)는 10일(토) 오후 2시, 광주광역시 민주당사에서 

진행된 호남권 태양광발전산업자 현안 간담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국회의원 박균택(광주 광산갑), 양부남(광주 서구을), 기후위 

공동위원장인 전진숙 의원(광주 북구을), 양이원영 전 의원, 곽영주 대한태양광발

전사업자협회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은 “지난 3년간 태양광 산업이 부당하

게 카르텔로 낙인찍히며 탄압을 받아왔다”며 강한 문제의식을 표명하고, 재생

에너지 우선 구매 및 우선 접속, 에너지고속도로 건설, 송배전망 확충 등 무너진 

재생에너지 생태계 복원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전진숙 공동위원장은 “에너지 안보와 전환을 위해 태양광 산업이 핵심

적 역할을 하고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간담회에 앞서 광주, 전남, 전북 지역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은 지지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후보는 햇빛과 바람이라는 자연의 선물을 활용해 산업의 

쌀인 전기를 생산하는 일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 후보”라며, “호남권 15,000여 



태양광 발전사업자와 가족의 지지를 모아 압도적인 승리를 이루자”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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